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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현지 내 보전을 위한 서식공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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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이 조성되기 전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
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90m 이상의 

쓰레기산이 형성되었다. 매립 종료 후 안정화공사 및 월드

컵공원 조성 공사로 대부분 지역에 인공 생태계가 조성되었

으나, 매립지사면은 매립이 완료되기 전부터 아까시나무,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식생이 이입되어 독특한 

매립지 식생을 형성하였다. 공원 개장 전부터 매립지사면 

집수정을 중심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맹꽁이가 집

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열악한 서식환경으로 개

체군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집수정 주변에 습지를 조성하고 

매년 수백 마리의 맹꽁이 성체와 변태완료 개체, 올챙이 등

을 구조․방사하는 산란처 유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울특

별시, 2009).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서 언급되는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전략으로 ‘현지 내 보전(in-situ conservation)’과 ‘현지 

외 보전(ex-situ conservation)’이 있다. 현지 내 보전이란 

자연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환경에서 종의 적정 개체군을 

유지․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대상 생물종의 모니터링 및 

인공 번식, 환경요인 개선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현지 외 보전은 현지 내 보전을 통해서도 멸종을 막기 힘든 

경우 자연 서식지 외부의 동․식물원, 종자은행, 자연사박물

관 같은 시설로 옮겨 인위적으로 보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맹꽁이의 산란 특성 및 습지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맹꽁이 현지 내 보전을 위한 서식공

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맹꽁이가 서식하며 인공습지가 조성되어 

있는 월드컵공원과 강서습지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복원

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그림 1). 
월드컵공원에서는 하늘공원 진입도로 배수로․집수정 주

변 및 매립지사면 등에 조성한 15개소의 인공습지와 노을공

원 지반의 부등침하 지역 및 골프장 조성 시 만들어진 낮은 

지형 등에 빗물이 고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 3개소 그리

고 집수정 등 총 19개소의 습지를 대상으로 맹꽁이 산란 

현황 및 습지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강서습지

생태공원에서는 1개소의 인공습지와 장마철 일시적으로 형

성되는 습지, 갈대, 버드나무군락 저지대에 형성된 습지 등 

6개소의 자연적인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
덕수변생태복원지에서는 8개소의 인공습지를 대상으로 하

였는데 일부 습지는 장마철에 수심과 개방수면의 면적이 

급격히 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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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습지별 맹꽁이 산란 현황

구 분 1차(6월 12일) 2차(6월 22일) 3차(7월 3일) 4차(7월 10일) 계

산
란
량

(개)

강서 03 - - 15,000 - 15,000

하늘상 02-1 800 3,000  4,500 2,000 10,300

강서 07 - - 10,000 - 10,000

하늘상 02-2 400 2,000  800 1,400  4,600

집수정 1,000*  1,000*  1,000*  1,000*  4,000

하늘상 01-2 500  400  700 1,000  2,600

하늘하 01-2 700  500  900 -  2,100

하늘중 01-2 500  400  500  600  2,000

하늘중 01-1 400  500  500  500  1,900

하늘상 01-1 500  500  400  400  1,800

하늘중 02-1 500 - - 1,000  1,500

하늘중 02-2 500 -  500  450  1,450

고덕 06 -  200* -  400  600

하늘중 03 200  200  100 -  500

노을상 03-2 -  500 - -  500

고덕 08 -  500 - -  500

강서 04 - -  500 -  500

강서 06 - -  500 -  500

노을상 02 -  300  100 -  400

고덕 03 -  400 - -  400

고덕 02 -  200* - -  200

강서 05 - -  200* -  200

강서 02 - -  200* -  200

2. 조사분석방법

장마철 비가 온 후 1~2일 사이에 짝짓기와 산란을 하는 

맹꽁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9년 6월 12일부터 7월 10일
까지 4회에 걸쳐 산란량을 조사하였다. 맹꽁이 산란처 현황

으로는 우점종에 따라 습지 내부 및 주변의 현존식생을 조

사하였다. 또한 식생 피도와 맹꽁이 산란과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연구 기간 중 일부 습지의 식생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맹꽁이 산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습지별로 물이 고여 있는 수공간 면적과 개방수면 비율 및 

최대수심,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를 측정

하였다. 각 습지별로 산란 총량을 구한 후 통계프로그램

(SPSS 12.0)을 이용하여 습지의 물리적 환경과 맹꽁이 산란

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식생 피도에 따른 산란 

현황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습지별 맹꽁이 산란 현황

총 34곳의 습지 중 23곳에서 맹꽁이가 산란하였다(표 1). 
강서습지생태공원 강서 03, 강서 07 습지에서는 3차 조사 

시 10,000개 이상의 알이 한꺼번에 관찰된 반면, 월드컵공

원 하늘상 01, 02 및 하늘중 01, 02 습지에서는 전 조사 

기간에 걸쳐 1,000개 이상의 알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월드

컵공원 집수정의 경우 4개의 집수정별로 1회 조사 시 약 

200~2,000개 사이의 알이 관찰되어 회당 약 1,000개씩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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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1개 습지의 맹꽁이 산란량과 물리적 환경과의 상관관계

산란량
수공간
면적

개방
수면

최대
수심

최저
수온

최고
수온

최저
pH

최고
pH

최저
DO

최고
DO

조성
연도

산
란
량

Pearson 
Correlation 1 .949** -.359 .557** -.155 -.157 -.160 -.181 -.200 -.192 .357

Sig. 
(2-tailed) . .000 .110 .009 .503 .497 .488 .432 .384 .404 .112

N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고덕수변생태복원지 고덕 

02, 06 습지와 강서습지생태공원 강서 02, 05 습지의 경우 

3차, 4차 조사 시 맹꽁이 올챙이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이전 

회차에서 최소 200개의 알이 산란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월드컵공원의 경우 1~4차 조사 시 모두 알이 발견되었고 

고덕수변생태복원지는 2차와 4차 그리고 강서습지생태공

원은 3차 조사 때만 알이 관찰되어, 월드컵공원의 산란시기

가 다른 대상지에 비해 약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 맹꽁이 산란과 습지의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

수공간 면적은 맹꽁이 산란이 이루어진 집수정이 1.5㎡
로 가장 작았으며 맹꽁이가 산란을 하지 않은 노을상 01 
습지가 2,200.3㎡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였다. 개방수면 비

율은 맹꽁이 산란유무와 관계없이 0~100%까지 매우 다양

하였으며, 최대수심은 15~120㎝ 사이로 나타났다. 수온은 

19.3~30.9℃, pH는 6.7~10.8, DO는 0.6~23.2mg/L 사이로 

조사되었다. 
전체 34개 습지의 맹꽁이 산란량과 수공간 면적, 개방수

면 비율 등 물리적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

성 있는 항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맹꽁이가 산란한 

23개 습지 중 21개의 수공간 면적이 132.1㎡ 이하로 나타

나, 맹꽁이 산란이 이루어진 21개 습지의 산란량과 물리적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맹꽁이 산란량은 수공간 

면적 및 최대수심과 0.01% 범위 내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표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할 

경우 수공간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맹꽁이 산란과는 수공간 면적이 보다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맹꽁이 산란과 식생 피도와의 관계

1) 식생 피도에 따른 산란량

맹꽁이 알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갈대, 부들류, 골풀, 
미나리 등 정수식물 군락의 하부로서 개방되지 않은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

변 식생이나 구조물 등에 의해 그늘이 형성되는 곳에 산란

하였다. 
갈대군락이 분포하는 6개 습지에서는 갈대 피도 81% 이

상인 곳에서 가장 많은 산란량이 기록되었으나, 대부분 갈

대 피도 51% 이상인 곳에서 맹꽁이 산란이 이루어졌다. 애
기부들, 부들 등 부들류가 생육하는 11개 습지에서는 부들

류 피도 80～51%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산란량이 기록되었

으며 갈대와 마찬가지로 부들류 피도 51% 이상인 곳이 맹

꽁이의 주요 산란지역으로 나타났다. 골풀, 미나리군락이 

분포하는 10개 습지의 경우에는 골풀의 피도 81% 이상인 

곳에 맹꽁이가 주로 산란하였는데 골풀의 생육특성상 전반

적으로 피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미나리는 비

교적 초장이 작으나 부들, 개피, 뚝새풀 등 동반종들과 함께 

생육하여 전체적인 차폐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식생 피도변화가 산란량에 미치는 영향

월드컵공원 하늘상 01-1, 01-2, 하늘상 02-1, 02-2 및 하

늘중 02-1, 02-2 습지에서 일부 식생 제거를 통하여 맹꽁이 

산란과 식생 피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부들류를 제거

했을 때 주변 골풀군락으로의 산란처 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늘상 01-2, 하늘상 02-1, 02-2, 하늘중 02-1에
서는 일부 식생 제거 전 상대적으로 넓은 부들류 하부 수면

에 산란을 하였으나, 부들류 제거로 산란처의 식생 피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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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100㎝

정수식물 군락(산란처)

그림 2. 맹꽁이 산란처 모식도

표 3. 맹꽁이 산란처 특성
구 분  특 성  비 고

수공간 면적과
개방수면

·수공간 면적은 클수록 좋으나, 개방수면 비율은 낮을
수록 좋음

·가장자리는 완만한 경사가 좋음
·개방수면과 식생피복이 혼재될수록 좋음

수 심
·10～40㎝ 사이 수심 넓게 확보
·일부 동결 방지를 위해 1m 이상 수심 확보

·수심 20㎝ 이하일 경우 건조에 취약
·적절한 퇴적물 관리 필요

식 생
·순군락 및 다양한 정수식물 군락
·정수식물 군락 피도는 50% 이상

·갈대 적정 생육수심 : 30㎝ 이하
·애기부들 적정 생육수심 : 20～40㎝

식생관리
·부엽식물, 부유식물 관리 필요
·해캄 등 조류 관리 필요

감소하자 인접한 골풀, 미나리군락 하부에 집중적으로 산란

을 하였다. 하늘상 01-1, 하늘중 02-2에서는 부들류를 존치

시키고 골풀, 미나리를 제거하였는데, 부들류 쪽에서는 지

속적으로 산란이 이루어졌으나 식생 제거지에서는 산란이 

중단되었다. 맹꽁이가 산란하기 위해서는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식생 피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맹꽁이 현지 내 보전을 위한 서식공간 개선방안

맹꽁이 산란을 위해서는 그늘진 은신처가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은신처는 식생이나 바위와 

같은 자연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벽이나 뚜껑, 건
물 벽 등 인공적인 소재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환경부(2001)에서 제시한 양서류 서식처 조성 시 주변 수목

에 의해 그늘이 생기지 않는 곳에 습지를 조성하도록 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었다. 맹꽁이 산란처의 개방수면 비율을 

줄이고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소재가 

습지에 자라는 정수식물이다. 
일정 규모(132.1㎡) 이하의 습지에서 수공간 면적이 증가

함에 따라 맹꽁이가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나, 개방수면을 선호하지 않는 맹꽁이의 산란 특성을 

고려할 때 수공간 면적의 증가와 함께 개방수면이 넓어질 

경우에는 산란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수심에 따라 자

랄 수 있는 정수식물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다양한 정수식물

이 자랄 수 있는 수심 10~40㎝ 지역을 넓게 조성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지역에 수서동물의 월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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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1m 이상의 얼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월드컵공원 일부 습지에서 식생 제거를 통한 식생 피도와 

맹꽁이 산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맹꽁이는 약 50% 이
상의 피도를 보이는 갈대나 부들류 군락 하부를 선호하며 

이러한 식생 산란처가 사라졌을 경우 주변의 골풀, 미나리

군락으로 산란처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맹꽁

이가 산란처로서 개방수면을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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